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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천문연구원은 2017년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 이어
2020년 제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로 원외 원로에 대
한 구술채록을 시도하였다. 국가 대표 천문연구의 산실로
서 연구원 존재 의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내 원로에 국한
되었던 구술자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. 

그 첫 외부 구술 대상자로 방득룡 전임 노스웨스턴 천
문학과 교수를 선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준비단계에 들어
갔다. 방득룡 前교수가 첫 번째 한국천문연구원 원외 인사 
구술자로 선정된 이유는, 그가 우리나라 천문대1호 망원
경 구매 선정에 개입한 서신(1972년)이 자료로 남아있었
기 때문이다.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7년에 수행한 제1차 
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로 참여한 오병렬 한국천문연구
원 원로가 기증한 사료들은 대부분 연구원 태동기 국립천
문대 구축과 망원경 구매 관련 자료였으며 이 가운데 
1972년 당시 과학기술처 김선길 진흥국장에게 Boller 
and Chivesns(社)의 반사경을 추천한 방득룡 前교수의 
서신은 한국 천문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료였다. 연구진
은 이 자료를 시작으로, 방득룡 前교수의 생존 여부와 문
서고의 공기록물들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다. 
놀랍게도 그는 실제 세계와 한국천문연구원 문서고 깊숙
이 기록물들 모두에서 상존하고 있었다. 1927년생인 방득
룡 前교수, Dr. John D. R.은 미국 플로리다 한 실버타운
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생존하여 있었고 연구진의 인터뷰
에 흔쾌히 응했다. 

2020년 9월 16일에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세종홀 2층 
회의실에서 영상통신회의로 그와의 구술인터뷰가 진행되
었다. 이 구술인터뷰는 원외 인사가 대상이란 점 외에도 
방법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면 방식이 아닌 영상 인터뷰였
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실험적 시도였다. 
현대 한국천문학 발전사의 재조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
었다. 1960년대 초반부터 1992년 정년퇴임까지 30년을 
미국 유수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
을 해 온 한국계 천문학자가 우리나라 최초 반사망원경 구
매 선정에 적극 개입하였던 역사는, 공문서 자료들과 서신
사료들에 이어 그의 육성으로 나머지 의구심의 간극이 채
워졌다. 또 구술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
‘기억’이 중요한 아카이빙 콘텐츠 확장의 단초가 될 수 있
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
관점을 주었다. 

애초 연구진이 방득룡 前교수의 공식 기록에서 아카이
빙의 큰 줄기로 잡았던 것은 1948년 도미, 1957년 위스콘
신 대학교 천문학 박사학위 취득, 1962년부터 노스웨스턴 
대학(일리노이주 에반스턴)의 천문학 교수진, 1992년 은퇴
로 이어진 생애였다. 그러나 그와의 구술 준비 서신 왕래
와 구술을 통하여 알게 된 그가 인생에서 중요시 여겼던 
지점은, 1948년 도미 무렵 한국의 전쟁 전 상황과 당시 비
슷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천문학자들의 동태, 그리고 
1957년부터 1962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. 
Schwarzschild 교수와 L. Spitzer 교수를 보조하며 
Stratoscope Project를 연구하였던 경험이었다. 기록학
적 의미에서도, 전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시대 한국 천
문학을 이끌었던 인재들의 맥락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, 
후자를 통해서는 세계 천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석학에 
대한 아카이브 정보와의 연계 지점과 방득룡 前교수의 연
구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. 이들은 추후 방득룡 콘텐츠 서
비스 시에 AIP, NASM, Lyman Spitzer 콘텐츠, 평양천
문대, 화천조경천문대, 서울대와 연세대, 그리고 한국천문
연구원까지 연계되어 전 세계 폭넓은 이용자들의 유입을 

유도할 수 있는 검색 도구가 될 수 있다. 
이번 방득룡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인 

소회가 공식 기록이 다가갈 수 없는 역사적 실체에 일정 
부분 가까울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역
사는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
있었다. 또 연구진은 방득룡 前교수의 회상을 통하여 구술
자 개인의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 천문학계의 공동체 역사
를 재조명할 수 있었고, 이것을 아카이브 콘텐츠 확장 서
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. 무엇보다 
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로 연동될 수 있
는 주제어와 검색도구를 구술자 개인의 회상으로부터 유
효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. 그리고 향후 
한국천문 구술아카이브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활
용과 연구 재활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
다. 이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LOD(Linked 
Open Data)의 방향성과도 흡사하여 한국천문학 구술사연
구의 차세대 통합형 기록관리의 미래모형을 기대케 하는 
대목이다. 

* 이 연구는 2020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실에서 기획
하고 원장실과 기록관에서 진행한 제1차 원외 원로 구술
채록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,  『천문우주정보 및 지식확산 
연차실적계획서』 (한국천문연구원, 대전, 2019)에 실은 연
구결과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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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러-유리 실험으로 알려진 전기방전 실험은 지구초기
대기를 모사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여, 지구에서 생명의 
기원을 연구하는 실험중의 하나이다. 메탄(CH4), 암모니아 
(NH3), 질소(N2) 가스를 주입하고 전기방전으로 에너지를 
가했다. 그 결과 용액에서는 아미노산인 글라이신
(C2H5NO2), 알라닌(C3H7NO2), 히스티딘(C6H9N3O2), 프롤
린(C5H9NO2), 발린(C5H11NO2)이 검출되었고, 기존 Miller 
1953과 Parker et al. 2014의 결과와 비교하였다. 전기 
방전에서는 C2 Swan Band 와 CN emission을 발견하였
다. 이 두 방출선들은 혜성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방
출선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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